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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안성재 "이 식사권은 가짜"…'모수'  사칭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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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는 안성재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모수서울' 사칭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2026.01.12.(사진=안성재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는 안성재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모수서울' 사칭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10일 안성재 셰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수에서는 이러한 티켓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사진 상단엔 2026년 1월 24일 오후 7시라는 일시와 식당 이름인 '모수서울'이 영문으

로 적혀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안 셰프의 이름과 서명이 담긴 모습이다.

해당 글은 최근 '모수서울 식사권'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 가짜 티켓을 120만원에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자 소비자에게 이

를 알리려는 취지에서 작성됐다.

모수서울은 작년 3월에도 사기 범죄가 발생해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은 지난해 3월, KT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식당에 "인근에 화재가 일어났다"며 착신 전환을 유도한 후에 전화 예

약을 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좌로 예약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인다이닝 식당 '모수 서울'은 작년 3월 재개장했으며, 2023년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받은 곳으로 유명하다.

한편 지난 11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TUDUM)에 따르면 '흑백 요리사2'는 공개 이후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부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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